
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

로 고용 위기를 겪는 도내 재직여성

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

강화를 위해 13억원을 투입한다고

19일 밝혔다. 지난해보다 예산 3억원

이 늘었다.

특히 도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

새로운 일터에서 보다 빨리 근로환

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

하기센터(새일센터)의 새일여성인

턴사업에 대한 참여 요건을 완화해

참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.

이에 따라 도는 당초 지원 대상에

서 제외됐던 5인 미만 업체도 이 사

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

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.

지원 대상도 기존 66명에서 97명으

로 확대,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실질

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.

도는 대상 기업에 3개월간 인턴지

원금 240만원과 함께 참여 인턴에게

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. 특히

올해에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

고용 유지 시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

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.

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제주

새일센터, 서귀포새일센터, 한라새일

센터 3개소가 운영 중이다. 취업상담

사 17명과 직업상담사 4명이 종사하

며 취 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, 취업

후 직장 적응 지원 등 경력단절 예방

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서비스

를 제공하고 있다.

백금탁기자 haru@ihalla.com

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노인 신규

고용기회 확대 및 지속 안정적인 고

용유지를 위해 2021년 노인 고용촉

진 장려금 지원 신청접수를 한다고

19일 밝혔다.

신청 시기는 매분기(4 7 10 12월)

5일까지 사업장의 관할 읍 면 동 주

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

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25일에

해당업체에 지급된다.

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

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

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체로서

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

금 이상을 지급하며 근로계약을 체

결한 사업체가 해당된다.

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원, 주유

소 주유원,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

한 분야에서 618명의 어르신들이 고

용돼 279개 사업장에 약 10억9500만

원이 지원됐다.

올해는 약 11억9600만원의 예산을

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.

도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

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취업

기회 확대 및 어르신을 채용한 많은

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

준히 홍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.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지난해 제주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

1만409호로 전년 동기대비 30.2%로

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토부가 19일 발표한 12월 주택

매매거래량 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

거래량은 14만281건으로 전월(11만

6758건) 대비 20.1% 증가, 전년동월

11만8415건 대비 18.5% 증가한 것으

로 나타났다. 이는 5년 평균(8만4443

건) 대비 66.1%나 증가한 수치다.

이 가운데 제주지역은 1377건으로

전월 대비 34.5%, 전년 동월 대비

37.3% 증가했다.

또 12월 전국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

은 127만9305건으로 전년 동기(80만

5272건) 대비 58.9%, 5년 평균 97만

1071건 대비 31.7% 각각 증가했다. 지

난해 제주지역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

1만409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.2% 증

가했으나 5년 평균 대비 0.5% 줄었다.

12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

집계한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8만

3230건으로 전월 17만3578건 대비

5.6% 증가, 전년 동월 16만6585건

대비 10.0% 증가했다. 5년 평균 14

만888건 대비 30.1%나 증가했다.

제주는 117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

1.4% 감소, 5년 평균 대비 28.9% 증

가했다. 지난해 제주지역 누계 전월

세 거래량은 1만3159건으로 전년 동

기 대비 15.6% 5년 평균 대비 50.5%

증가했다. 고대로기자

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, 제주지

역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회 등 도내

8개 상인단체들은 19일 공동 성명을

내고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사실상

쇼핑아울렛으로 운영될 제주신화월

드 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취소

하라 고 요구했다.

이들 단체는 이 전문점은 프리미

엄 브랜드 매장 60여개를 설치할 것

으로 계획하고 있지만, 이들 매장이

할인행사를 할 경우 사실상 쇼핑아

울렛으로 전락할 것 이라며 이 매장

이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

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
이들은 원희룡 도정에 대해 점포

개설 관련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

력계획서를 공개하고, 제주시 중소

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

조속히 공청회 등을 실시하라 고 요

구했다. 이어 제주지역 중소상인들

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

이 발생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,

향후 대기업의 횡포를 제재할 수 있

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

라 고 촉구했다.

강다혜기자 dhkang@ihalla.com

2021년 1월 20일 수요일6 경 제

19일
코스피지수 3092.66

+78.73
▲ 코스닥지수 957.75

+13.08
▲ 유가(WTI, 달러) 52.36

-1.21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124.33 1085.67 1EUR 1362.18 1309.04

100 1080.47 1043.31 1CNY 178.57 161.57

국내 저비용항공사업계 지각변동 예고

올해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프레

미아와 에어로케이가 신규 취항할 예

정이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(LCC)

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.

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

미아는 다음달 보잉 787-9항공기를

도입하고 항공운항증명(AOC)을 받

을 예정이다.

AOC는 항공운송 사업면허를 받

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

는지를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검증하

는 제도다. AOC를 발급받아야 운항

허가를 받을수 있다.

인천공항을 거점으로 중장거리 전

문 하이브리드 서비스 항공사로 출

범하는 에어프레미아는 앞으로

AOC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안으로

첫 취항을 시작할 예정이다. 에어프

레미아는 이를 위해 싱가포르, 베트

남, 태국 등의 해외 공항당국과 취항

을 협의하고 있다. 올해 안으로 보잉

787-9항공기 2대를 추가로 도입할

예정이다.

에어로케이는 지난달 국토부로 부

터 운항 증명을 발급받았다. 다음달

1호기(에어버스 A300 180석) 첫 운

항을 시작할 예정이다. 에어로케이

는 우선 제주~청주노선을 운항하고

이후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해 국제

선 운항에 나설 계획이다.

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

양사 자매사인 진에어, 에어부산, 에

어서울이 올해 통합 절차를 밟게 된

다. 지난해 기준 3개사의 시장 점유

율은 45.8%이다. 현재 업계 1위인 제

주항공의 시장 점유율은 26.7%이다.

지난해 3월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

을 중단한 이스타항공도 법원 주도

의 인수합병을 통해 이르면 상반기

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.

이에 따라 진에어를 중심으로 한

통합 항공사가 LCC 점유율 1위를

차지하고 제주항공, 티웨이 항공이

뒤를 쫒는 구조인 1강 2중으로 재편

될 것으로 보인다.

지난해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

던 제주항공이 또 다시 LCC 인수를

추진하거나 경영난에 빠진 LCC가

매각을 추진할 경우 변수가 될 것으

로 예상된다.

도내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

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면 여객 수요

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며 LCC

시장 개편은 코로나 상황이 변수가 될

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.

고대로기자 bigroad@ihalla.com

겨울감자 수확 19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겨울 감자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. 강희만기자

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14만281건으로 전달 11만6758건 대비

20.1%,전년 동월 11만8415건 대비 18.5%각각 증가했다. 연합뉴스


